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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대신 눈물 속 포도당 수치 측정하고 약물 주입

알츠하이머·파킨슨병·우울증 치료 확장 위해 연구 중

착용하기만 하면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

에서 개발됐다. 향후 당뇨병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실시간으로 진단·치료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

마트기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한세광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전자전기공학과 심재윤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당뇨병 진단·치료용 스마트 
콘택트렌즈. /포항공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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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세광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전자전기공학과 심재윤 교수 연구팀은 콘택트렌즈를 착용

하는 것만으로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고 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콘

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.

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혈중 포도당(혈당) 농도가 높아지

고 이로 인해 신장·심혈관·망막 등에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.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에 

이를 수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. 당뇨병은 현재까지 완치가 불가능하며 평생 혈당을 낮춰주는 인

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.

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콘택트렌즈는 피 대신 눈물 속에 있는 당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. 렌

즈에 있는 바이오센서로 눈물 속 당 수치를 측정해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이다. 나아가 수치가 높

을 경우 자동으로 눈 안쪽에 약물을 주입하는 기능을 갖췄다. 연구팀은 "이번 실험에서는 당뇨망

막병증 치료용 약물을 사용했지만, 혈당을 낮춰줄 인슐린도 자동 주입할 수 있도록 추가 실험을 

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연구팀은 이 방식이 피를 뽑아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

해 당뇨병에 걸린 토끼의 눈물 속 당 수치를 측정했다. 그 결과 눈물 속 당 수치가 혈당 수치와 일

치하는 것을 확인했다.

연구팀은 당뇨뿐 아니라 알츠하이머·파킨슨병·우울증 같은 뇌·정신질환을 전기자극으로 치료하는 

등 이 기술의 활용 범위를 치료용 웨어러블 스마

트기기 전반으로 넓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
한 교수는 "이 연구를 통해 당뇨 진단, 당뇨망막병

증 치료용 약물전달 시스템이 장착된 무선 구동 

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

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

대한다"고 했다.

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

스(Science Advances)에 24일자로 게재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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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제] 70代 텔런트 박원숙 "줄기세포" 바르고 동안성형 집에서 하다가 결국..충격!

신형 "쏘렌토" 출시 후 5년간 타고나면 "공짜"로 준다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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